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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누나 대신 데뷔…'왜 하늘은' 당시 통장 잔고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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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4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선 뮤지컬 배우 이지훈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절친 배우 김동준, 가수 선예와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채널A 제공) 2025.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이지훈이 누나 대신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선 이지훈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절친 배우 김동준, 가

수 선예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지훈은 17세에 가수로 데뷔했다며 "외모로 길거리 캐스팅이 되던 시절이다. SM엔터에서 강남 주변 학교를 배회하며

캐스팅을 많이 했는데 강타, 문희준, 전진이 그렇게 뽑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만 안 왔다. 머리가 짧은 스포츠형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SM에 캐스팅될 수가 없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

아냈다.

이에 박경림이 "그때 SM이 왔으면 캐스팅될 자신 있냐"고 묻자 이지훈은 "데뷔 후 H.O.T. 멤버들과도 친했고 회식 자리에서

이수만 선생님이 '그때 널 만났으면 강타 자리였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데뷔 비화도 공개했다. 이지훈은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노래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교회에서 많이

배웠다"며 "아버지가 성가대를 지휘하시면서 노래를 배웠는데 그러던 중 누나가 마침 기획사에 캐스팅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나는 성향이 연예인과 안 맞아서 연습생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나를 소개해다.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고 밝혔



다.

이어 당시 소속사와 계약 문제가 있었다며 "'왜 하늘은'이 히트했지만 회사에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해줬다. 겉으로 보면 너

무 잘 돼 보이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지훈은 "쉬는 날 없이 365일 일하고 있는데 빈곤했다. 경제적으로 수익이 너무 없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쓰다 보니까 통

장 잔고가 없었다"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그런 상황에 누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때부터 화곡동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지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 데뷔한 이지훈은 '왜 하늘은'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각종 드라마와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고

2006년 뮤지컬 배우로 전향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2021년 11월 일본인 미우라 아야네와 결혼해 지난해 딸을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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